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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든그로브 <북경>, 가든그로브 시의회 표창장 수상
“한인들 성원에 감사 …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 봉사 이어갈 것”

가든그로브에 있는 중국음식점 <북경>(공동대

표 수지 리, 다이앤 정)이 가든그로브 시의회로부터 

표창장을 받았다.

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11일 가든그로브 커뮤

니티 미팅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<북경>이 지난

해 11월‘LA 타임스’에 의해‘OC지역 최고 인기 음

식점’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표창장을 다이앤 정 

대표에게 전달했다.

‘LA 타임스’는 지난해 11월 27일 <북경>을‘OC

지역 최고 인기 음식점’으로 선정하면서“<북경>

은 1985 년에 문을 열었으며 가든그로브의 한인 커

뮤니티 행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한

국식 중화요리의 전통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식

당이다.”라고 소개했다.

1985년 문을 연 <북경>은 지난 2000년부터 지

금의 수지 리, 다이앤 정 대표에 인수돼 운영되고 

있다. 1987년 미국으로 건너온 두 대표는 한국에서 

출생하고 성장한 화교로 아버지도 한국 인천의 차

이나타운에서 정통중화요리집을 운영하며 자녀들

을 양육했다. 

이와 관련해 수지 리 대표는“한국 정부의 배려로 

한국에서 화교 학교에 다니고 아버지가 중화요리 업

체를 운영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. 그래서 늘 한국

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.”며“미

국에 건너와서도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

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. 그리고 그

런 가운데 상을 받게 돼 기쁨이 더 크다. 이 모든 것

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.”고 말했다.

리 대표는 또“<북경>을 인수할 때 잘할 수 있을

까 하는 두려움도 컸다.”며“그럼에도 한인들의 사

랑으로 <북경>을 운영하면서 미국에 잘 정착할 수 

있었다. 거듭해서 한인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.”고 

전했다.

다이앤 정 대표도 이번 수상을 한인 고객들 덕으

로 돌렸다. 정 대표는“<북경>은 신선한 재료를 사

용해 만든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

로 대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. 이번 수상은 우리의 

그런 노력을 고객들이 평가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. 

그동안 우리 <북경>을 찾아주신 모든 고객들께 감

사드린다.”며“더욱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고객들

께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.”고 말했다.

두 대표는“<북경>에서는 돌이나 환갑, 칠순, 팔

순잔치, 결혼피로연 등 각종 행사의 장소로도 이용

되고 있다.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

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.”라며“고객 한 분 한 분

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

대접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두 대표는 가든그로브의 한인 상권이 위축되고 

있는 것도 우려했다.

“가든그로브에 월남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든그로

브를 떠나는 한인 업체들이 적지 않다.”며“가든그

로브 한인타운은 결국 한인들에 의해 부흥할 수 있

다.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하면 가든그로브 한인타운

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

말했다.

두 대표는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

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. 두 대표는“함께 일하는 

성실한 직원들도 오늘의 <북경>을 있게 한 장본인

들이다. 그들 한 명 한 명의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

다.”고 전했다.

▲ <북경>의 직원들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.

▲ 수지 리(왼쪽)와 다이앤 정 공동대표

▲ 가든그로브 <북경>이 가든그로브 시의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

다. 북경의 다이앤 정 대표(앞줄 오른쪽)가 Steven R. Jones 가든그

로브시장(앞줄 가운데) 등 시의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했다. 

▲ Los Angeles Times에 소개된 <북경> ⓒ Los Angeles Times


